
중장비매매

건설기계 관리법 개정안과 중장비 매매의 영향: 안전 장치 의무화와 시세 변화 장비 거래 시 꼭 알아야 할 법
률 상식

중장비 관련 관련 법규가 강화되면서 매매 시장에도 새로운 기준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. 법을 모르고 장비
를 매매했다가는 큰 과태료를 당하거나 명의 변경이 안 될 수 있으니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.

1. 정기 검사 미이수 장비의 매매 및 운행 금지

법령에 의거하면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장비는 유통 자체가 제한되며, 차주에게 강력한 제재가 내려집니다.

· 검사 태양중기 중장비매매사이트 이력 체크: 장비를 사기 전에 반드시 등록증 뒷면의 검사 유효기간을 체크
하십시오. 만약 기간이 지났다면 판매자에게 검사를 완료한 후 인도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.

2.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와 중고가 형성

사망 사고 줄이기 위해 굴삭기 등 후방 영상 장치나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.

· 안전 장치 점검: 최신 안전 사양이 이미 장착된 장비는 나중에 따로 설치비와 수고를 줄여주므로 가격 책정
시 좋은 조건이 됩니다.

3. 폐기 대상 장비와 매연 저감 장치(DPF) 이슈

노후 경유차와 마찬가지로 연식 있는 중기도 특정 환경 지역 진입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· 저감 장치 확인: 지원을 받아 DPF를 달았는지, 장착했다면 남은 의무 사용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매매 상담
시 꼭 물어봐야 합니다.

규정은 까다롭지만 법을 준수하는 매매가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. 정식 유통 업체는 이러한 법적 최신 정보
를 파악하여 사용자가 걱정 없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검사와 대행해 드립니다. 안전하고 합법적인
중장비 매매를 원하신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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